
국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개입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운동의 국
제 연대다!

- 연대를 가로막고 있는 운동 내 기회주의 세력과의 정치투쟁을 뗄 수 없이 결합시켜야 한
다! 

                                   노동자혁명당(준) 성명,  2021년 4월 16일

"미첼 바첼레트 유엔 최고인권대표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금 미얀마 상황은 완
벽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고, 시리아(상황)의 명백한 반복'이라며 '우리가 시리아와 다른 곳에
서 보았던 비극이 되풀이되도록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얀마 혁명이 시리아 혁명처럼 안타깝게도 고통스런 장기 내전으로 빠져드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이 경향신문 기사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지금이라도 "국제사회"가 개입해서 "제2의 
시리아"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 즉 제국주의 강대국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 중 EU 러시
아 )이 지금 미얀마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서방으로  한정할 
때만 맞는 말이다. "국제사회"의 또 다른 일부인 중국과 러시아는 명백히 개입하고 있다. 미얀
마 군부를 정치·군사적으로 지지, 후원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민중항쟁 진압을 위해 미얀마 국
경 안으로 군대를 보내지만 않고 있을 뿐, 군사적 지원 차원에서 진압용 무기들을 계속 실어 
보내고 있다. 반면 미국과 EU는 말로는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핑계로 그 이상의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미·EU 
제국주의가 중동과는 달리 미얀마에 개입해서 챙길 이권과 실익이 별로 없는 것이다.   

우리는 중·러 제국주의의 개입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서방 제국주의의 개입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한다. 서방의 군사적 개입은 어떤 식으로든 미
얀마 혁명을 굴절, 왜곡시키고, 훼방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제국주의 정부들의 개
입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운동의 미얀마 혁명 연대다. 연대 운동의 일환으로 ‘자’국 정부가 미
얀마 군부에 진압용 무기를 수출하는 것에 반대, 보이콧 운동을 전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아가 시위자들과 소수민족 반군에 “조건 없이” 무기를 제공하도록 ‘자’국 정부에 요구, 압박하
는 투쟁도 필요하다. 한국에서 우리는 서방 제국주의 정부들 중 하나인 문재인 제국주의 정부
에게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얀마 민주항쟁을 지지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군부의 유혈
진압을 막을 수 있도록 무기고를 열어 시위자들과 소수민족 반군들에게 조건 없이 무기를 제
공하라!   

 한국에서도 미얀마 민주항쟁에 대한 연대가 전개되고 있지만, 노동자·민중운동의 연대가 
많은 부분 미약한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운동 내 미얀마 군부와 중국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세
력들이 내부에서 연대에 제동을 걸고 연대 반대를 조직하고 있어서다. 특히 노동자·민중운동 



내 다수파로서 운동을 자본가정부와의 계급협조로 몰아가고 있는 민족자주파는 미얀마 민중항
쟁에 대해서도 시위자들이 미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미제의 대리인이라며 민중항쟁을 중상 비
방하고 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미얀마 항쟁 연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도 내부에서 이들 민족자주파의 이 같은 악선전과 연대 제동이 작용하고 있어서다. 심지어는 
좌파단위 공동투쟁 테이블에서까지 미얀마 항쟁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는 이유로 연대 방안은 
고사하고 논의의 의제에서도 배제해버리고 있다.   

따라서 미얀마 민중항쟁에 대한 연대운동은, 이러한 악선전으로 연대를 가로막고 있는 내부 
기회주의 세력과의 투쟁과 별개로 전개할 수 없다. 노동자·민중운동의 연대가 지금보다 강력
히 활력 있게 전개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연대 운동을 내부 기회주의와의 정치투쟁과 긴
밀히 결합시켜야 한다.       

     반동학살 정권 미얀마 군부를 타도하자!
     미얀마 혁명에 승리를! 


